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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을 염두에 둔 요격실험   17-06-02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북한 문제라면 북한이 줄곳 해온 장거리 탄도탄 발사위협을 언급한 것입니다. 저는 이 칼럼의 원고를 2017년 5월 26일에 쓰고 있습니다. 방송국 마다 방송하는 프로그램의 순서가 다르겠지만 이 칼럼은 6월 2일에 정상적으로 방송될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염두에 두고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실험을 5월 30일에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발표는 매우 특이합니다. 비 군사적 실험은 미리 발표하고 실시하기도 하지만 적대성 군사 무기실험을 미리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만일 실패하면 미국은 북한과 북한을 동조하는 진영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국방정보국장인 빈슨트 스티와트 (Vincent Stewart) 해병중장은 북한의 미사일개발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을 그냥 놓아 두면 그들은 결국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데에 성공 할 것이다.” 이런 북한의 도발에 예민한 주의를 하고 있으니 그런 개발 진전을 무한정  관망만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실시할 요격실험은 5피트 되는 일명 “킬 비허클 (Kill Vehicle)”을 발사해서 고속으로 항해하는 적성미사일을 요격하는 실험입니다.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을 모방한 미사일을 태평양 상공에서 발사하고 그 것을 요격하는 실험을 미국은 전에도 즉 1999년 이후 17번 실시해서 9번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위 체제 센터는 이를 아직 성공단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런 실험을 미리 공표한 것을 보면 그 성공에 매우 높은 자신 감을 갖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요격실험은 날아오는 총탄을 방위 총탄으로 쏘아 요격하는 기술로서 매우 어렵고 복잡한 기술이 동원되는 실험입니다. 미국은 실전 실험을 마친 이런 요격방위 미사일을 앨라스카의 포트 그릴리 (Fort Greely)에 32기, 로스 안젤레스의 북쪽에 있는 반덴버그 (Vandeberg)에 4기를 이미 설치해 놓았는데 금년 말까지 44기로 증가한다고 미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2018 회계연도에 제출한 미 행정부의 예산에 의하면 미사일 방위를 위하여 79억 달러를 책정했는데 이 중에서 15억 달러가 지대 공 요격미사일 예산입니다. 단-중거리 미사일의 방위 체재는 이미 한국에 배치되어 있다고 국방성은 언급했습니다. 싸드 (THAAD) 배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 중에는 요격미사일이나 킬러 비허클 프로그램이 너무도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지와 시설을 사어버로 공격하여 그들의 전산 체계를 무력화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옵션을 언론에 발표할 정도면 이미 그런 계획도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언급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끝
